
 

Date of Issue: APR. 25, 2022  

 

 

데이터융복합∙소비자리서치 전문 연구기관 

컨슈머인사이트 보도자료 

기 관 컨슈머인사이트 이 메 일 kimmh@consumerinsight.kr 

문 의 김민화 연구위원 연 락 처 02) 6004-7643 

배 포 일 2022년 4월 26일(화)배포 매 수 총 3매 

 

  
여가시간 충분합니까? 5명 중 3명은 “NO” 

컨슈머인사이트 ’여가문화체육 주례 조사’ 여가시간 특성 비교 

  

 

- 주 평균 여가 28시간으로, 1일 평균 4시간 

- 자녀양육 부담, 직업, 나이 따라 큰 차이 

- 20대∙대학생 시간 여유 많고, 40대∙자영업자 빠듯 

 

 - 아동기 자녀 둔 부모 평균 21시간으로 가장 취약  

 - “여가시간 충분하다”는 응답 40%로 절반도 안 돼   

 

우리나라 성인의 여가시간은 하루 평균 4시간이었으며 이에 대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

은 5명 중 2명에 그쳤다.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여가시간이 가장 적었고, 40대와 자영업자가 

그 다음 순이었다. 이들의 여가시간은 주 평균 22~25시간으로 30시간을 훌쩍 넘는 20대, 미혼

자와 대학생, 자녀가 독립한 60대 이상에 비해 짧았으며 시간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낮

았다. 

데이터융복합∙스마트리서치 전문 연구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21년 10월 조사를 시작한 '여

가∙문화∙체육 주례조사(매주 500명, 연간2만6000명)'에서 우리 국민의 여가시간은 얼마나 되는지, 

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묻고 6개월간(2021년 10월~2022년 3월) 1만1281명의 응답 

결과를 토대로 계층별 특성을 비교했다. 

 

■ 하루 평균 여가시간 4시간꼴, 5명 중 2명만 ‘충분하다’ 

응답자의 일주일 평균 여가시간은 27.9시간으로 하루 평균 4시간꼴이었으며 이에 대해 '충분

하다'고 생각하는 사람은 5명 중 2명(40.8%)에 그쳤다. 여가시간에 성별(남성 28.1/여성 27.7시간)

간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, 시간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여성(44.1%)이 남성(37.6%)이 보다 많았다. 

 연령대별로는 △20대가 33.7시간으로 가장 길었고, △60대 이상(29.7시간) △30대(27.1시간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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△50대(26시간) 순이었으며 △40대가 24.8시간으로 가장 짧았다[그림]. 

 

■ 안팎으로 바쁜 자녀 아동기 부모, 여가시간 가장 부족해 

40대는 남녀 모두 타 연령대에 비해 여가시간이 적었으며, 여가시간이 충분하다는 인식도 

33.2%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. 자녀 양육과 사회활동 모두에서 안팎으로 바쁜 시기이기 

때문으로 보인다. 

직업별로는 △대학∙대학원생(34.9시간) △기능∙숙련∙일반작업직(27.7시간) △판매∙서비스직(27.1

시간) △전업주부(26.8시간) △사무∙기술직(25.9시간) △경영∙관리∙전문직(25.7시간) △자영업자(25.2

시간) 순으로, 대학∙대학원생과 자영업자의 여가시간은 주당 10시간 가까이 차이가 났다. 기능∙

숙련∙일반작업직은 다른 직업에 비해 여가 시간이 길었지만, 충분하다는 인식은 31.8%로 가장 

낮았다. 이는 높은 육체적 업무 강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.  

생애주기별로 보면 △자녀 아동기 가구가 모든 계층을 통틀어 여가시간(21.7시간)이 가장 짧

고, 시간이 충분하다고 보는 비율(26.4%)도 가장 낮았다. 이는 △자녀 청소년기(24.7시간) △자녀 

성인기(26.8시간)를 지나며 계속 늘어나고 △자녀 독립기에 이르면 주당 29.9시간으로 신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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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9.5시간)와 비슷해진다. 특히 자녀 독립기의 여가시간 충분성 인식은 56.9%로 자녀 아동기

(26.4%)의 2배 이상이다. 미혼자는 시간적인 여유(32.7시간)가 가장 많지만 충분하다는 인식

(39.5%)은 평균에 못 미쳤다. 

여가시간의 양과 질에서 가장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다. 이들은 여

가시간도 가장 적고, 충분하다는 인식도 가장 낮다. 이들의 여가생활을 보면 왜 결혼∙출산∙육아 

등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하고 경력 단절이 생기는 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. 유소년기 아동을 

둔 부모에 대한 배려는 그들의 가족뿐 아니라 국가 사회의 미래가 달린 문제로 봐야 한다. 

 

컨슈머인사이트는 비대면조사에 효율적인 대규모 온라인패널을 통해 자동차, 이동통신, 쇼핑/유통, 관

광/여행,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

다. 다양한 빅데이터를 패널 리서치 데이터와 융복합 연계하여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다양한 

산업에 적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. 특히 최근에는 100% 모바일 기반으로 전국민 표본 대표성을 

가진 조사 플랫폼 '국대패널'을 론칭하고 조사업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. 

이 결과는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가 매주 만 19~69세 남녀 500명(연간 2만6000명 조사)을 대

상으로 수행하는 `여가문화체육 주례 조사`를 바탕으로 한다. 여가에 대한 관심과 경험, 만족도 등 여가∙문

화∙예술∙스포츠 활동 전반에 대해 주 단위로 자료를 수집해 국민 여가생활의 현황과 추이 변화를 포착, 분

석할 수 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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